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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화학상, 게르하르트 에르틀 선정
노벨위원회, 표면화학 획기적 성과 평가 … 요소비료 제조 이해 넓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월10일 표면화학분야의 획기적 연구성과를 올린 독일 게르하르트 에르틀 

박사에게 2007년 노벨화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게르하르트 에르틀 박사에게 노벨화학상을 안겨준 업적은 수십년 전부터 인조비료 제조와 자동차 배기

가스 정화 등에 널리 이용돼온 화학반응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화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표면화학은 화학산업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철이 왜 녹스는지, 연료전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동

차에서 촉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뮌헨공대에서 에르틀 박사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성균관대 화학과 이순보 교수는 “에르틀 박사의 

업적은 각종 화학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화학반응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르틀 박사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현재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요소(Urea)비료 제조와 자동차 배

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에르틀 교수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에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

꿔주는 백금촉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능을 하는지 밝혀내고 질소와 수소를 철(Fe) 표면에서 반응시켜 요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과정을 원자수준에서 밝혀낸 논문을 발표했다.

화학산업에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촉매를 사용해 왔으나 에르틀 교수가 광전

자분광법을 이용해 촉매 표면에서 일어나는 원자수준의 반응을 정확히 밝혀낸 것이다.

철 촉매를 사용해 하버-보시 공정이라는 암모니아 제조법을 만든 프리츠 하버 역시 1918년 노벨상을 받았

지만 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에르틀 교수는 질소와 수소를 철 표면에서 반응시키면 철이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의 결합을 끊어 

각각 질소원자와 수소원자가 되고, 이어서 질소원자와 수소원자가 결합해 암모니아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르틀 교수가 확립한 표면화학의 분석방법론들은 다른 화학반응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되는데 오

존층 파괴도 성층권에 있는 작은 얼음 결정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르틀 교수는 자신이 직접 산업화나 상품화로 연결되는 개발이나 발견을 하지는 않았지만 화학반응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표면화학이라는 또 다른 학문을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연료를 만들고 새로운 물질

을 합성하는 화학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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